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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김가현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

한국의 산업발전과 표준화는
개두코이 로 두덴.I ImhJLhi .... ■"■I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 15일간 9개국 14명 참가해

6&I술표준원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개도국의 국가표준화기구와 적합성평가 관련 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진 

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번째 케이스라는 점에 많 

은 관심을 피력했다. 김가현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의 진행 후기를 싣는다.〈편집자,

▲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능력 배양 과정이 미얀 

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케냐, 우즈베 

키스탄 총 9개국의 국가표준화기구와 적합성평가 관련 실무자 14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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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식은 KOICA 연수센터에서 있 

었다. 처음 진행해 보는 개강식인데 

다, 모든 진행을 영어로 흐！］야 하니 긴 

장 되었다.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참 

석자들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CIS（독립국가연연합） 등 피부색도 다 

르고, 히잡을 머리에 두르는 등 나라 

마다의 특색에 맞춰 입어 다양한 모 

습이었다. 사회자로서 인사를 하고 

기술표준원 소개를 하면서 참석자들 

을 보는 순간, 마치 초등학교 시절 ' 

▲ 이번 과정은 강의와 산업시찰 

및 현장견학. 그룹토론 등의 프로 

m램으로 구성되었다.

세계는 하나 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민족들을 그려 넣었던 포스터가 떠올랐다.

폭소를 자아낸 왕자님의 그 루포즈

서로 서먹하게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선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 

다. 하루 스케줄이 끝나고 참석자들 숙소에 남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 

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그들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 

며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니 참석자들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밀하게 된 데에는 나이지리아 왕자님（?） 공도 

컸다. 나이지리아 왕자란 별명은 공무원 치고 나이가 어리고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 

고 하여 다른 참석자들이 붙여준 호칭이다. 그 왕자님께서 피부가 하얀 한국 여자가 

좋다며 황송하게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페이스북 친구를 맺자고 하더니 둘 

이 찍은 사진을 나의 모든 인맥 집결지인 페이지북에 업로드 한 것이다. 게다가 다 

음날엔 나이지리아로의 동행을 제안해 참가자 모두의 폭소를 자아냈다.

개도국이 집중하는 나라, 한국

프로그램은 강의와 산업시찰 및 현장견학, 그룹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론과 사 

례 중심의 강의를 적절히 배치하여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표준화와 적합성평가 체 

계를 소개하였고, KHSS（한국표준과학연구원）와 KTL（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하 

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현대자동成卜,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를 방문히縛三 산업시 

찰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강사진의 전문성과 질 높은 강의에 커다란 만족을 표 

시했고, 연구원의 실험실과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접하면서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흥미진진하게 관찰하는 참석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새롭게 다가왔다.

참석자들의 피드백 중 인상적이었던 소감은 “이번에 한국의 성장과 발전 뒤에 숨

2011 August



T&S FOCUS 이달의포커스

▲ 참석자들은 실험실과 산업현장 

을 돌며 관심있는 사항에 일일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식민지와 젼쟁을 겪는 등 다른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 등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발전 경험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시찰할 때, 끝이 보이 

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수십만 대의 자동차 앞에 수출국 

기가 붙여진 모습이나 선박 제조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구 

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모습은 참석자들의 입을 쩍 벌어 

지게 했다. 그들 뿐 아니라 한국인인 내게도 커다란 감동으 

로 다가오는 풍경이었다. 참석자들은 표준의 중요성에 대 

해서도 깊이 공감했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품질 높은 상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활발한 수출과 수입 

을 위해서도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국의 산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DAC（개발원조위원회）의 수 

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이 지난 2000년이다. 하지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된 첫 

번째 캐이스라는 사실은 여타 개도국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 만한 사례일 것이다.

개발 협력, 선진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매우 미흡한 편이다. 우리가 원조를 

받은 규모는 약 120억 불에 달하는데 반해, 공여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아직 

80억 불 정도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무상원조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끊임 

없이 질문하는 그들의 열정과 

고민하는 눈빛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도 이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 

로 하여금 수원국에서 공여국 

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계 

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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